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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난7월광주시광산구소촌동용아박용철시인생가에서 위대한조언을구하다라는주제로강연을하고있는시인.

문태준시인은 제2의자연인제주애월읍장전리에서새로운시세계를열어가고있다.최근 제3회박인환상 (시부문)을수상했다.

◇밭담쌓고풀뽑는노동속에서찾아오는시어=흙과함께하는

노동.제주살이 2년을거치며시인의얼굴은검게탔고, 손은투박

해졌다.시인은지난2020년8월,오랜시간생활했던서울을떠나

아내의고향인제주도애월읍장전리로내려왔다. 아내의태자리

인 폐가를 헐고 새집을 지었다. 현대시학 주간을 역임했던 고

(故)정진규(1939~2017) 시인이고향김천집에지어주었던 문

정헌 (文庭軒)이라는당호(堂號)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

시인은낮에는제주불교방송총괄국장으로일을하고, 퇴근하

면묵혔던밭의크고작은돌들을옮겨밭가에밭담을쌓았다.돌을

제자리에앉혀경계와바람막이역할을하는밭담을쌓는일은간

단하지않았다.또텃밭을일구며잡초를뽑고, 여러가지꽃과나

무를심었다. 문정헌과카페 오롬마르 주변에는멀구슬나무와

올리브나무, 호주티트리, 꾸지뽕나무, 한라봉, 동백나무, 은목

서, 금목서가자리하고있다.카페내부에서투명유리창으로내다

보면검은빛깔밭담을배경으로바람결에일렁이는나무와풀들

의율동이인상적으로다가온다.

시인은 유년기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경북 김천의

자연을 첫번째자연 , 만 2년을생활한제주의자연을 두번째자

연이라고 표현한다. 아직 오이와 토마토 등 작물을 직접 기르는

일이서툴지만동네이웃들이이런저런조언을해준다. 제주에내

려와쓴시들이이번신작시집 아침은생각한다에절반넘게들

어갔다.

아침은매일매일생각한다/난바다에서돌아오지않은어선은

없는지를/조각달이물러가기를충분히기다렸는지를/시간의기

관사일을잠시내려놓고아침은생각한다… ( 아침은생각한다

중)

신작시집에는표제작 아침은생각한다을비롯해 돌과돌그

림자 , 입석 , 선래(善來) 등꽃과나무,풀, 돌, 곤충등자연에

서얻은소재의시가많다. 별미와 항아리 , 종소리 등은 생명

세계를바라보는안목을보여주는작품이라고말한다.음력10월

이다가도록가지에매달려있다떨어진꾸지뽕열매를줍는시인

의모습을상상해보라.이경수문학평론가는시 별미 (別味)에대

해 생래적으로얻게된생태적상상력이깃들어있는문태준의시

는기후환경의위기를실감하면서팬데믹시대를살아가는우리가

지속가능한삶을꿈꿀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고분석한다.

◇사람과함께어울려서살려는생각에서시출발=시인은신작

산문집 나는첫문장을기다렸다 저자의말에서 문장을얻는다

는것은새로운마음을얻는다는뜻이라며새로운마음과첫문장

을준제주의이웃과사물에대해열거한다.산문집에는 50여편의

글이봄여름가을겨울사계절로나눠실려있다. 자연과불교, 예

술을통해문제의식을던지는시인의산문한편한편은독자들에

게여운을남긴다.

제주애월읍장전리에이사와살면서새로운마음을얻었다.

돌밭과 해안과 오름과 숲은 그들의 고유한 빛을 내게 비춰주었

다.해녀와대양(大洋)의어부, 귤밭의농부,산인(山人), 이웃도

나를비춰주었다. 은빛비행기,오가는여객선, 섬들도문장을주

었다.

시인은오래전부터시창작과함께일간지와사보등여러매체

에산문을연재해오고있다.이번산문집은2009년처음펴낸 느

림보마음 (마음의숲)과2019년 바람이불면바람이부는나무가

되지요 (마음의숲)에이은세번째산문집이다.시인은신작산문

집에실린 시인의일에서시를짓는이유에대해이렇게밝힌다.

내가 시를 짓는 이유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려는, 사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못하는지, 고통스러운노동에서보람을얻지못하는지,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궁리하는 것이 내 시였으므로

시는내가보고듣고살던삶으로부터비탄처럼태어났다.

◇생명과불교,관계에대한사유가내시의큰줄기 =경북김천

태생인시인은고려대국문학과4학년에재학중이던1994년 문

예중앙 신인문학상에시 처서(處暑) 외 9편이당선되며본격

적인작품활동을시작했다.첫시집 수런거리는뒤란 (2000년)

부터 아침은 생각한다 (2022년)까지 모두 8권의 시집을 냈다.

그동안 동서 문학상(2004년), 노작(홍사용) 문학상(2004년),

유심작품상(2005년), 미당문학상(2005년), 소월시문학상

(2006년), 목월문학상(2018년), 정지용문학상(2019년),박인

환상(2022년) 등주요문학상을잇달아수상했다. 문태준시인

과소설가김연수김중혁세작가는김천에서학교를함께다닌오

랜벗이다.

시인은김천직지사말사인용화사를다니는어머니의영향으로

불교를자연스럽게접하게됐다. 대학졸업후불교방송 PD로일

하면서큰스님말씀을듣고경전을읽는등폭넓은불교공부를하

게됐다.그의작품세계바탕은 생명과 불교이다. 맨발과 일

륜월륜(日輪月輪)-전혁림의 그림에 부쳐 , 운문사 뒤뜰 은행나

무 등많은작품에불교적사유가담겨있다.

제시는생명과불교, 그런것들이바탕이되고있는것같습니

다. 생명세계를바라보는안목이라든지불교가얘기하는상의상

관(相依相關),연기(緣起)에대한생각,관계에대한사유…이런

것들이제시의큰줄기가아닌가싶습니다.

시인은등단이후 30년가깝게시를써왔다.언제나새로운시를

쓰고싶다.시는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찾아온다. 문정헌 작업

실서가에는손때묻은수첩들이여러권보관돼있다.펼쳐보면짧

은 시구가 메모돼 있다. 문득시구가떠오를때적어놓은것들이

다. 시창작뿐만아니라국내외 좋은시를찾아신문지면을통해

독자들에게소개하는작업에도심혈을기울이고있다.

문정헌 마당에서바라보면멀리한라산이한눈에들어온다.

바다도멀지않다. 제주에서는어디서나사람들등뒤에수평선

이 걸린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큰 바다를 볼 수 있다. 내륙에서

자란그에게큰바다는아직감당하기어렵다. 제주환경에적응

하려면시간이필요하다는생각이다. 하늘역시거칠것없이크

고둥글다.

시인은 두번째자연인제주에서흙과함께노동하며어떤문

학적인변신을모색할까?시인의심성은제주의햇살과바람, 돌

…자연을닮아가고있다.시인은 어젯밤에쓴시가제일좋은시

라고믿는다.한밤중이나새벽에깨어홀로앉아첫문장을기다린

다.돌밭에서돌을캐듯시를캐고, 싸락눈오듯이자연속생생한

시어들이쏟아지길바란다.

좋은시를썼을때제일큰기쁨으로오는것같아요.좋은시를

이세상에태어나게했을때선한작용들을하지않겠습니까?돌밭

에서돌캐면서이제시도같이캐는거죠(웃음).그래서큰욕심

은없는거죠.이제누군가가시를주신다면, 이생명세계가저한

테짧은시라도주시면잘받아서쓰는거죠. 한기가느껴지는찬바

람속에혼자서있는데,싸락눈이막떨어지기시작하는순간여러

가지생각을하게됩니다.엄숙함같은것도생기고, 사람의생명

존재에대한생각도들고, 우주에대한생각도하게됩니다. 특히

여기는하늘이크지않습니까?하늘을가리는게없으니까사방에

하늘이다들어와있습니다.시쓰는사람에게그런느낌은특별하

고감각을유지하는데도움을많이주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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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초대석-제주정착해시집산문집동시에펴낸문태준시인

문장을얻는다는것은새로운마음을얻는다는뜻

문태준시인의여덟번째시집 아침은생각한다와산

문집 나는첫문장을기다렸다

문태준(52) 시인은 2년전오랜서울생활을정리하고

제주로이사했다. 아내의태자리인제주도애월읍장전

리생가터에새집을짓고밭담을새로쌓고꽃과나무

를심었다. 흙과자연속에서노동하는동안생생한시어

(詩語)들이찾아왔다. 최근여덟번째시집 아침은생각

한다 (창비)와산문집 나는첫문장을기다렸다 (마음의

숲)를펴내고, 제3회박인환상(시부문)을수상한시인

을제주애월읍문정헌(文庭軒)에서만났다.

제주살이 2년새집짓고밭담쌓고

흙과자연속에서생생한시어찾아

최근여덟번째시집 아침은생각…

산문집 나는첫문장을… 펴내

사람과어울려서살려는생각

생명과불교,관계에대한사유가

내시의출발점이자큰줄기

돌밭에서돌을캐듯시를캐고

자연속생생한시어들이쏟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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